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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예정론과 웨슬리의 자유의지론

(목회와 신학, 1992. 7월호)

성기호

성결신학대학교 총장

Ⅰ. 들머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공존할 수 없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펠라기우스와 같은 도덕적인 종교가는 인간의 의지를 선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과 루터와 같이 스스로의 노력의 한계를 깨닫고 고민

하던 이들은 인간 노력의 무가치성과 함께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며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무력한 것을 강조해 왔다.

지난 호에서 취급한 것과 같이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는 일에 

익숙한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 인간의 의지는 아담의 타락이후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

인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였다.

 루터에 의하면 자유의지라는 말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결정에 자유로우시고 행할 능

력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한다.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죄를 짓는 노예의지만 

있다고 한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때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고 하는 주장이다.

Ⅱ. 칼빈의 예정론

칼빈도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

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 예

정론을 주장한다. 영생에 이를 자를 선택된(elected) 자라 부르고, 선택되지 못한 자를 버림받은

(reprobated) 자라 한다. 

 흔히 칼빈의 이중예정론(二重豫定論, Double Predestination)으로 전해지는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창세 전부터 구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한다. 영벌로 예정된 죄인들은 

멸망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었기에 멸망받기 위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영생에 이를 수 있

게 하시며, 유기(遺棄)된 자는 그들의 악함과 강팍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영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한다.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

라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Ⅲ. 절대예정에 대한 웨슬리의 반박

절대예정(Absolute predestination)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

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일단 예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 인간의 태도나 의지에 관

계가 없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웨슬리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의 교리가 성경의 교훈에 맞지도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

하며 칼빈의 예정교리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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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리는 예정론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폭군(Almighty Tyrant)으로 인간의 의지나 성향에 관

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간의 멸망을 결정하는 신으로 묘사된다고 비판한다. 

하나님께 죄인의 멸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면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게되며 따라서 하

나님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인간의 구원이나 멸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불변의 경륜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 한다. 구원으로 예정된 이는 복음을 듣든지 

안듣든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될 것이며, 멸망으로 예정된 이는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듣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구원으로든 멸망으로든 이미 어떤 사람의 운명이 무조건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고 다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만 모르는 경우라면 이를 바꾸기 위해 인간편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은 무의

미하게 된다. 즉 어떤 병자의 장래가 낫든지 죽든지 어느 편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와

서 말하기를 너는 약을 먹든지 안먹든지 살도록 또는 죽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살 것

인지 죽을 것인지는 모른다 해도 이미 결정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 약을 먹는 일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정론의 교리는 죄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

를 포기하게 하는 비성서적 교훈이라 한다.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자기는 유기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믿거나 또는 그러리라고 

두려워하게 되면 종교적인 위안 대신 불안과 근심을 갖게 될 것이니 예정론이 주는 해라고 본다.  또한 

선택의 교리에 만족하는 자 역시 그가 선택되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가 선택된 수에 들지 

못했다면 그의 만족과 위로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되었다고 믿지만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면 

불못으로 거꾸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다. 

 1739년 4월 26일에 웨슬리가 뉴게이트(Newgate)에서 죄인들에게 예정과 멸망에 관한 예민한 문제를 설

교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했다. 웨슬리의 공적 활동인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고 전하며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권했다. 말틴 슈미트는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운명이 이미 하나

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변경할 수 없다는 칼빈의 예정론을 공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는 예정론에 관하여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인쇄하여 분배함으로 

예정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여 웨슬리와 불편한 관계가 조성된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보편적 구원

의 교리에 관해 설교하며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다는 예정론을 반박했다.

 휫필드의 문서에 의한 예정론 옹호를 웨슬리가 문서로 반박한 것이 1739년에 브리스톨(Bristol)에서 

설교한 '거저 주시는 은총'(Free Grace)이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예정론은 기독교의 계시사상을 전

적으로 뒤엎는 망언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주장이라고 말

했다.  

Ⅳ. 죄와 구원에 대한 일치된 견해

칼빈과 웨슬리가 꼭같이 주장하는 바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natural free-will)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

서 견해의 일치를 본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데 칼빈과 웨슬리는 동의한다.  

 모든 선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는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free-grace of God)라는 점에서 웨슬리신학은 칼빈신학과 공

통의 견해를 견지한다. 특별히 웨슬리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칼빈주의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온당치 않

다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자기의 주장과 칼빈주의는 머리털 하나의 차이밖에 안되며 견해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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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서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술회한다.  

 칭의와 성결에 관하여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을 본 당시의 교계는 그가 선행으로 성화되는 도리를 가르

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에 답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1763년에 "구원의 성서적 방법"(Scripture Way 

of Salvatio-n)이라는 설교를 통해 구원이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며 성

결의 은총도 믿음으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믿음만이 구원과 성결의 유일한 조건인 것을 밝힘과 동시에 구원의 전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인간은 구원

으로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칼빈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

는 점에서 칼빈과 차이를 보인다.

Ⅴ. 하나님의 선행은총,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혹 거역할 수도 있는 인간의 능력을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 

부른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의 타락으로 모두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

어 자기 구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 후에도 손상

이 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필라기우스주의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고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이나 역할을 부정하는 칼빈주의와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전적타락과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원죄하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의

지의 자유가 회복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선행은총(先行恩寵, preventing grace 또는 prevenient grace)

의 교리이다. 선행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웨슬리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에 죽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고 스스로 하나님

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선

한 소원에 웅답하여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

이 웨슬리의 구원관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

하시기에 인간의 책임이 고조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요 1:9).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서 비췸을 받아 자비를 사랑하곤 옳은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선한 소원(good desire)을 가지게 된다. 웨슬리는 이러

한 선한 소원을 생래적 양심(natural conscience) 또는 선행적 은총이라 부른다.  

 따라서 양심에 화인(火印)을 맞아 분별력을 잃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유한 선행적 은총을 활

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

게된다고 한다. 그런데 구원에 응답할 만한 양심 또는 선행은총을 누구에게나 주시고 다 구원에 이르기

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연인(natural man)이라고 불렀는데 그에게도 태어나면

서부터 가지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그 양심이 구원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회복

되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인이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

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악용하여 죄의 길을 

선택하여 고집할 때, 구원은 거부되는 것이라 한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음을 주장한

다.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된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을 만큼 분별

의 능력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간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행은총을 주신다. 생래적인 양심 또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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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양심 또는 의지 자체가 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先行) 은총을 따라 의지를 선용할 때 구원을 받게되는 것이니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며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된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답해야 할 자유의지를 악용

함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한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

님의 선행은총과 부르시는 음성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처음부터 

멀어지게 된다.

 비록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여 거듭나는 은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탄의 계속적인 유

혹에 따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수 있다. 선행적 은총은 죄인을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예비적 은

혜일 뿐이지 인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중생의 은혜에 이른 자라 하더라도 최종의 구원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 그러나 주신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며,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이다.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지만 제시되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기에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동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이다. 후

대의 신학자들 중 웨슬리의 신인협동설을 해석할 때 그것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주장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자세를 강조한 신단

독설(Monergism)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Ⅵ. 마무리

웨슬리가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도덕폐기론자

(Antinom-ianist)의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의 윤리적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경험

적으로 볼 때도 인간의구 원이 절대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덕폐기

론자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선을 행한다든가 법을 지키는 일이 무의미하며 이것은 구원

을 얻기 전이나 얻은 후에 꼭같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반대하여 기독교와 윤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웨슬리의 입장이다.

 인간의 전적타락을 말하는 죄론(罪論)이나,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

론에 있어서 웨슬리의 입장은 칼빈과 일치한다. 다만 극단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반대하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solafideism)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구원을 적용하는 일

에도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올 통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므로 역시 구원에 있어서 하

나님의 역사는 주도적(monergism)이라는 점에서 개혁자들의 신앙과 일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선행은총(先行恩寵)이 "모든 사람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다고 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웨슬리의 주장이 개혁자들에게 가깝다기보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가톨

릭적이라 할 수 있다.  

 선교 1세기만에 한국교회가 이룬 놀라운 부흥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때에 세계선교의 책임이 한

국교회에 메워진 것을 깨닫게 한다.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만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요3:16,행 16:31)를 힘차게 전하여야 하겠다.

 이미 구원에 이른 이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감사하고 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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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보답하기 위해 헌신 봉사하여야 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웨슬리처럼 구원의 소식을 전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복음을 듣는 이

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일 것이다.

주(註)-----------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Ⅲ, xxi. Ⅰ

2. Calvin, Institues, Ⅲ, xxiii Ⅰ.

3. John Wesley. Letter from Wroot on 18th August, 1725.

4. Wesley, Sermon: Free Grace, 11

5. Ibid.

6. Ibid.

7. Wesley, Works, A Thought on Necrssity, Ⅵ, 6.

8. Martin Schmidt, John Wesley (New York: Abingdon Press, 1963), p.27

9. Schmidt, p. 51.

10. Albert C. Outler. ed. , John Wesley(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p. 350; G. D. 셀저, 

송흥국 역, 「존 웨슬레의 재발견」(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158.

11. Robert W. Burtner and Robert E. Chiles, eds., A Compend of Wesley's Theology(New York: 

Abing-  on Press, 1954), pp. 132～133.

12. Wesley, Letters, iv; G. D. 셀저, 송홍국역, 「존 웨슬레의 새발견」, p. 158.

13. 이성주, 「웨슬리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87), p.143.

14. 콜린 윌리암즈 저, 이계준 역, 「존 웨슬리의 신학」(서울 : 전망사, 1986), p.43.

15. Outer, John Wesley, p. 273.

16. Wesley, Works, vi, "Working our own salvation", pp . 508～590

17. Wesley, SermonsⅠ, p.183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sermons Ⅱ. p. 214 

(Original Sin).

18. Wesley, Sermons Ⅱ, p. 445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19. Wesley, SermonsⅠ, p.37～38 (Salvation by Faith).

20. George D. Cell저, 송홍국역, 「존 웨슬레의 재발견」,p. 167.

21. 콜린 월리암즈 저, 이계준 역, 「존 웨슬리의 신학」, p.48.

성기호/서울대 상대와 성결교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드루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저지 한인교

회와 로워박스 한인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지금은 성결교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이글은 안명준교수의 칼빈신학연구 CD에서 퍼온 글입니다)


